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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제품, 일본수출 300% 폭증
KOTRA, 전체 수출도 51% 늘어 … P-X 반도체웨이퍼는 수입차질

일본 대지진 사태로 국내기업의 일본수출이 50% 가량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은 300% 폭증한 것으로 확인

됐다.

KOTRA에 따르면,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(3월 12-29일) 일본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1.5% 증

가했다.

석유제품(301.1%)이 가장 많았고, 스테인리스강 평판제품(84.1%), 자동차 부분품(48.1%) 등이 높은 증가세를

보였고, 특히 생수(785.5%), 다시마(406.0%), 라면(123.3%) 등 재난관련 식품 수출이 급증했다.

현재도 KOTRA가 일본 4개 지역의 KBC(코리아비즈니스센터)에 설치한 헬프데스크(Help Desk)에 일본 기

업들로부터 건자재, 소형발전기, 건전지,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긴급 조달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해

당 분야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.

지진의 여파로 가장 우려한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은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조사됐다.

지진발생 이후에도 부품소재 위주의 일본제품 수입은 12.4% 증가했고, 부품을 수입하는 중견ㆍ중소기업 200

사를 상대로 한 피해현황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%만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.

또 일본의 산업계는 자동차, 전기 전자, 석유화학, 철강 등 지진의 영향으로 생산을 멈춘 곳들이 대부분 생

산 활동을 재개하는 등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.

그러나 지진 피해가 큰 반도체 웨이퍼와 합성섬유 원료인 P-X(Para-Xylene) 등 일부는 생산 정상화가 더뎌

조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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